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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오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NYT: 수십억불 규모의 연말 쇼핑 시즌, 소비 지출 규모 아직 불확실
Bloomberg: 10월에 비즈니스 장비 주문은 크게 회복
WSJ: 실업 청구수 늘었으나 팬데믹 기간 중 가장 낮은 편
J.P. Morgan: ESG in the USA: The Disunited States



[미국 금융]

Bloomberg: 미 모기지율 2주째 하락… 지난 2달간 최저


[부동산]

CNBC: 뉴욕시 고급 아파트 첨단 주차장 가구당 30만불 호가


[글로벌 경제]

WSJ: 글로벌 경제 우려보다 나이질 듯… 중국 효과 가능성
Bloomberg: 힌국은행, 신용 리스크 우려에 더 낮은 금리 인상 선택 



[한국 경제지 기사들]

연합: JP모건 "연준, 내년 3월까지 기준금리 100bp 추가 인상"
연합: 美 연준인사 "가계 저축액 많아서 기준금리 더 높아야"
한경: 골드만삭스 "내년 美경제 연착륙...필수소비재·의료 비중확대"
연합: HP, 앞으로 3년간 전 세계적으로 최대 6천명 감원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CNBC: 배송업체 UPS, Fedex, 첫 ‘포스트 팬데믹’ 연말시즌 준비중
CNBC: ‘승승장구’하는 현대자동차, 인플레 감축법로 발목 잡힐수도
CNBC: 대량 해고 피한 구글, 그러나 직원들 해고 불안감 커져
Bloomberg: 런던 고용주들, 사무실 복귀 유인책으로 식사 제공한다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NYT: Billions of Dollars at Stake in a Puzzling Holiday Shopping Season
수십억불 규모의 연말 쇼핑 시즌, 소비 지출 규모 아직 불확실



2년 동안의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올해 쇼핑 시즌이 회복되는 듯하다. 분출
되지 못한 외부 활동과 소비 활동이 정상화 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매업체들은 올 쇼핑 시즌에 매출이 크게 이뤄질지, 소비자들이
비싼 브랜드도 선호하는지 파악하는데 애를 쓰고 있다.



이와 관련, 올해 8월에 코스트코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매장에 설치했는가
하면, 아마존은 10월에 두 번째 Prime Day를 실시했다. 타겟도 10월에 할
인 프로그램을 자주 실시했다.



쇼핑객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 지금 구매할지, 시간이 지나서 구매할
지, 많은 사람을 위한 선물, 아니면 극히 일부 지인만을 위한 선물을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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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지, 온라인 구매, 아니면 직접 매장을 방문할지 고민거리가 많다.



이에 따라 소매업체들은 올해 쇼핑 시즌 경기가 좋을지 안 좋을지 아직 장
담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한편 미국소매협회(National Retail Federation) 추정에 따르면 올해 11월
과 12월 홀리데이 쇼핑은 작년보다 6%나 7%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인플레 상승 비율보다는 낮다는 것.



올해는 팬데믹 제한 조치가 회복되어 TSA에 따르면 출입국 여행객 검수
숫자가 작년 대비 33% 증가했고, Eventbrite에 따르면 콘서트 부킹 숫자는
51% 증가했다.

NYT 기사

Bloomberg: US Business Equipment Orders Rebounded Sharply in
October
10월에 비즈니스 장비 주문은 크게 회복



10월 비즈니스 장비용 생산 주문이 회복되어 이자율 상승과 전반적인 경
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자본 지출 계획이 계속 긍정적으로 유지되고 있
다.



항공기와 군사장비를 제외한 장비 투자를 가늠하는 수치인 핵심 자본재 가
치가 9월에 0.8% 하락하더니 10월 들어서는 0.7% 올랐다고 오늘 연방 상
무부는 밝혔다.



핵심 자본재 출하량도 올해 초 비교해 1.3% 가장 크게 증가했다. 4분기
GDP 전망에 청신호다.

Bloomberg 기사

WSJ: Jobless Claims Rise But Remain Near Prepandemic Lows
실업 청구수 늘었으나 팬데믹 기간 중 가장 낮은 편



한마디로 기술 분야 회사들의 해고에도 불구하고 구인 수요가 여전히 견조
하다. 지난주에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올랐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오늘 수요일 연방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해고 수준을 어림잡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지난주에 17만건 늘어난 24만건을 기록했다. 팬데믹 전인
2019년 평균인 21만8천4백건과 거의 가까운 수준이다. 최근 4주 평균치
도 22만6천건 수준이다.



한편 전체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4만8천건이 늘어난 현재 1백60만건이
다.

WSJ 기사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d5d32729-5ef8-4fea-9e69-beb9cbc58e2f.pdf?rdr=true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4a5db53a-b49e-4fe3-be4f-6ad05a6cb2d0.pdf?rdr=true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273d0c49-9189-4368-9164-63390a183385.pdf?rdr=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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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Morgan: ESG in the USA: The Disunited States
미국의 ESG전망… 주별로 의견 상충


[ESP의 도전]



중간선거가 공화당 물결을 가져오지 못했지만 연방이 아닌, 주차원에서 볼
때 미국의 ESG는 기회와 도전이 될 것이다.



4개 주 선거에(Maryland, Massachusetts, Minnesota, Michigan) 민주당이
승리했다. 그런데 총 20개주의 의원들은 지난 수 개월 동안 반 ESG 법안
을 올렸다. 이들 공화당 주에서 반 ESG 분위기가 일어났다.



[IRA 약화 전망]



미국의 경제 경쟁력과 혁신의 3대 산업 정책은 이른바 IRA와 Bipartisan
Infrastructure Law, the CHIPS & Science Act 정책이다.기후변화를 위한 5
천83억달러의 규모다.



물론 IRA법이 철회되긴 힘들다. 대통령 비토 때문이다. 그러나 공화당이
그 시행을 늦출 수 있고, 그 여파도 약화시킬 수 있다.



공화당이 연방하원을 주도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새해에 IRA를 시행해
나가는데 있어서EPA, IRS, 재무부가 역풍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이다.



[ESG 투자 추적하는 AUM의 계속적인 성장]



그린워싱(회사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친환경 이미지를 내세우는 행
위)에 대한 정부의 단속 조치와 소송을 늘고 있다. 하지만 ESG와 SRI 펀드
상의 AUM은 증가하고 있다.

JP 모건 원문

[미국 금융]

Bloomberg: US Mortgage Rates Plunge for a Second Week, Hit Two-
Month Low
미 모기지율 2주째 하락… 지난 2달간 최저



미 모기지율이 2주째 다시 크게 하락했다. 두달 째 최저다. 위축된 주택 시
장이 약간 버티게 해주고 있다.



오늘 수요일 Mortgage Bankers Association에 따르면 이달 18일 끝난 주
의 30년 고정 모기지 계약률이 23 베이시스 포인트 오를 6.67%다.



지난 2주간을 감안했을 때 거의 0.5% 내린 셈이어서 지난 2008년 이래 최
대 감소폭이다.



이런 이자율 되돌림 현상은 경기 침체 우려 상승, 인플레 둔화 조짐, 많은
연준 관리들이 긴축 금융 속도 둔화 필요성을 일부 제기하는 상황에서 일
어나고 있다.



이 같은 차용 비용 둔화로 인해 주택 구매 신청 지수가 2.8% 올랐다. 이 같
은 수치는 지난 2015년 이래 가장 약세로 떨어진 후에 연속해서 세번째로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315405d3-a11c-41e3-b4ce-58b1b6161ed2.pdf?rdr=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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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한 것이다. 

Bloomberg 기사

[부동산]

CNBC: The future of parking is in New York — and it costs at least
$300,000 per space
뉴욕시 고급 아파트 첨단 주차장 가구당 30만불 호가 



뉴욕시 고급 아파트는 베드름에 따라 구매 가격이 엄청나지만 최소 수백만
달러가 소요된다. 



그런데 이에 걸맞게 IT 등이 설치된 이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구매하려
면 1대 파킹하는 공간이 30만달러를 호가하는 곳도 있다는 것. 고급 아파
트의 경우는 60만불 가까이 간다.

 
예컨데 뉴욕시 Gramercy Park 가까운 위치의 주소 121 East 22nd Street
아파트는 1백40채의 고급 콘도인데 이 같은 자동 주차장이 24개다. 

CNBC 기사

[글로벌 경제]

WSJ: Global Economy Slows, but Seems to Be Faring Better Than Feared
글로벌 경제 우려보다 나이질 듯… 중국 효과 가능성



S&P Global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가 침체 신호를 보이는 듯 하다고 말했
다. 특히 유럽의 경우 11월 생산량이 감소,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침
체로 예상된다는 것.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도 내년 상반기에 첫 두 분기 중에도 연준 고금리 정
책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내년에 여건이 회복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특히 중
국을 비롯해 글로벌 생산이 내년에 2%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1인당 생
산량이 약간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럽의 GDP가 5%가 떨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경
제학자들은 예상하고 있지만, 가능성이 높은 1.3% 하락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WSJ 기사

Bloomberg: South Korea Seen Opting for Smaller Interest-Rate Hike on
Credit Risks
힌국은행, 신용 리스크 우려에 더 낮은 금리 인상 선택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54a87a32-0479-462f-a462-0b9fbfda42a8.pdf?rdr=true
https://www.cnbc.com/2022/11/23/nyc-robotic-parking-systems-luxury-residents.html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fd613240-edbf-47b6-adbf-da1567e774fa.pdf?rdr=true


22. 11. 23. 오후 12:45 Constant Contact

https://app.constantcontact.com/pages/campaigns/view/list 5/8

한국은행이 평상시 긴축 금리 정책으로 되돌아 갈 것으로 보인다. 경제 성
장에 부담을 주는 신용 리스크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면서 인플레를 잡을
의도이기 때문이다. 



이코노미스트 17명중에 15명은 한국은행이 향후 기준 금리를 0.25 퍼센트
포인트 올린 3.25%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나머지 2명은 지난달 수준과 똑
같이 0.5% 인상을 점치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올해 두 차례에 걸처 금리를 0.5포인트 올렸다. 연준의 급
속한 금리 인상과 원화에 대한 압박에 대한 대응차원 이었다. 평소보다 빠
른 금리 인상 때문에 지방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개발 업체의 채무 불이행
으로 이미 신용시장이 휘청거렸기 때문이다.

Bloomberg 기사

[한국 경제지 기사들]

[연합] JP모건 "연준, 내년 3월까지 기준금리 100bp 추가 인상"
[연합] 美 연준인사 "가계 저축액 많아서 기준금리 더 높아야"
[한경] 골드만삭스 "내년 美경제 연착륙...필수소비재·의료 비중확대"
[연합] HP, 앞으로 3년간 전 세계적으로 최대 6천명 감원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CNBC: How UPS, FedEx are preparing for the first ‘post-pandemic’
holiday season
배송업체 UPS, Fedex, 첫 ‘포스트 팬데믹’ 연말시즌 준비중



UPS와 FedEx가 휴일 쇼핑의 급증에 대비하고 있으며 소비자 수요와 전자
상거래의 둔화 가능성도 함께 염두에 두고 있다. 특히 UPS는 올 12월 말
에 물량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절 근로자 10만명을 고용하
고 있다.



미국소매협회(National Retail Federation)는 블랙 프라이데이로 시작되는
휴일 쇼핑 주말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에 비해
올해 8백만 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일부 소매업자들은 전자제품 부문의 베스트바이부터 운동화와 월마트의
딕스 스포츠용품에 이르기까지 강한 수요를 보고 있는 반면, 다른 소매업
자들은 어려움을 겪으며 타깃과 노드스트롬을포함한 업체들은 우려하고
있다. 

CNBC 기사

CNBC: Hyundai is on a hot streak in the U.S., but Biden’s Inflation
Reduction Act could spoil it
‘승승장구’하는 현대자동차, 인플레 감축법로 발목 잡힐수도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4409d4fe-fbde-4a02-9ee4-250eadd33d4d.pdf?rdr=true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3450
https://www.yna.co.kr/view/AKR20221123044100009?section=economy/international-economy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2112384985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3397
https://www.cnbc.com/2022/11/23/how-ups-is-preparing-for-the-first-post-pandemic-holiday-seas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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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은 미국에서 역대 최고의 해를 보내고 있으며 미국내 신차
판매의 거의 11%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매출 기준 세계 4위의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부문(EV)에서 좋은 실
적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대차 구매자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으로 전기차 구매와 관련된
연방 세금 공제를 잃은 것.



현대의 앨라배마와 조지아의 공장에서 기존 내연 모델을 생산하지만, 모든
전기차는 현재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다.



현대자동차 장재훈 CEO는"규제를 변경하거나 현대차도 면제 혜택을 받도
록미국 및 한국의 관리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관리들
은 지난 주 미 무역대표부 대표 Katherine Tai와 한국의 안덕근 통상본부장
간의 회담을 포함하여 그러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다.

CNBC 기사

CNBC: Google has avoided mass layoffs so far, but employees worry
their time may be coming
대량 해고 피한 구글, 그러나 직원들 해고 불안감 커져



이는 최근 업무 평가의 변화와 각종 인력 예산 삭감에 대한 논의가 우려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구글의 사업은 다른 많은 기업들처럼 큰 타격을 받지는 않았지만 잠재적인
경기 침체, 치솟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상승 등 때문에 확실히 영향을
받고 있다. 구글은 대유행 기간 중 한 기간을 제외하고 2013년 이후 수익
성장률이 가장 낮은 분기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다.



이미 차세대 노트북을 취소하고 사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에어리어
120’에 대한 자금을 대폭 삭감했으며 디지털 게임 서비스 스태디아
(Stadia)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CNBC 기사

https://www.cnbc.com/2022/11/23/hyundais-best-years-in-the-us-face-an-inflation-reduction-act-test.html
https://www.cnbc.com/2022/11/23/google-has-avoided-mass-layoffs-but-employees-worry-theyre-comi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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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mberg: Cost-Conscious Workers Coaxed Back to Offices With
Cheap Food
런던 고용주들, 사무실 복귀 유인책으로 식사 제공한다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에게 직장에서 식사를 제공해, 가뜩이나 물가에 불안
한 종업원들의 사무실 복귀 유인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회사들에게 종업원 식사들 제공하는 케이터링 서비스 업체인 Compass
Group는 이같이 전했다. 



치솟는 물가와 높은 금리로 인해 직장인들에게 저렴한 식사는 생활비를 줄
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 영국의 주택담보대출 비용은 2008년 10월 이
후 최고치로 뛰었고 대출 비용은 적어도 2028년 1분기까지 5% 가까이 유
지될 예정이다.



경기가 둔화되면서 고용 안정에 대한 우려도 복귀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
용했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美뉴욕주, 미국 내 가상화폐 채굴 첫 제한…"환경보호 우선"


화석연료 발전으로 채굴 금지…친환경 에너지로는 허용


뉴욕주가 미국에서 최초로 환경 보호를 이유로 가상 화폐 채굴을 제한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22일(현지시간) 2년간 가상화폐 채굴을 제한하는 법안
에 서명했다.


바로 시행되는 이 법은 화석연료 발전을 이용한 가상화폐 채굴을 금지한다. 수
력발전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로는 채굴이 가능하다.


가상화폐 채굴자들은 컴퓨터로 수학 방정식을 풀어 가상화폐를 버는데, 이 과정
은 엄청난 양의 전력을 소모한다.


뉴욕주 버펄로 출신인 호컬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하며 "거의 100년 만에 뉴욕주
북부에서 온 주지사로서 비교적 발전이 덜 된 커뮤니티에 경제적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1e93f293-980e-4aaa-b699-81234a9f499a.pdf?rdr=true
https://files.constantcontact.com/ab9d94c1801/62894f12-3959-4e72-aba1-d31a4274be99.pdf?rdr=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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